
철강기업
기후행동평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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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탈탄소 전환, 기후 정책 강화를 위한 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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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은 세계 11%, 국내 17.8% 온실가스를 배
출하는 다배출 업종이다. 주요한 철강 생산 방식
인 고로 공정의 온실가스 집약도가 높아 탈탄소 
전환이 시급하다. 그린철강 수요가 2030년까
지 약 10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수
소환원제철을 비롯한 혁신 기술 개발이 본격화
되는 추세다.

국내 철강 산업의 친환경 전환 경쟁력은 열위로 
평가되며, 보호 무역주의와 탄소 규제 확산 속에
서 탄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적극
적인 기후행동이 요구된다.

철강기업의 기후행동 지수 평가를 위해 연간 온
실가스 배출량 1백만톤 이상인 포스코, 현대제
철,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4개사를 평가 대상으
로 선정했다.

책임성(온실가스 배출량), 효과성(온실가스 감
축률), 효율성(온실가스 집약도 개선), 적극성(
감축 목표), 투명성(정보 공개), 그리고 철강 업
종 특성(전기로 생산비율, 저탄소 설비 투자 및 
공정 전환 계획,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등 총 6
개 영역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종합 평가 결과, 세아베스틸이 64점(보통)으로 
가장 높았으며  동국제강과 포스코가 각각 51
점, 48점(미흡)을 나타냈다. 현대제철은 39점(
매우 미흡)으로 평가됐으며, ‘우수’(80점 이상) 
등급을 받은 기업은 없었다.

주요 평가 결과

1. 철강사의 온실가스 집약도 개선 부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현대제철 온실
가스 집약도는 1.35tCO2/t에서 1.45tCO2t/t
으로 7.4% 증가했다. 현대제철은 탄소중립 전
략에서 전기로 활용 확대를 내세웠지만, 실제 전
기로 생산 비율은 2020년 37%에서 2024년 
31%로 하락한 반면 온실가스 집약도가 높은 고

로의 생산 비율은 증가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
의 조강 생산량은 7.6% 감소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0.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국제강 온실가스 배출량은 15.3% 
감소했다. 이는 동국제강의 온실가스 집약도 개
선이 미흡한 가운데 조강 생산량이 4개사 중 가
장 큰 폭이었던 18% 감소한 것이 주요하다고 
분석된다.

세아베스틸의 온실가스 집약도는 5.7%, 포스코
는 3.8% 감소했다. 다만 이는 국제에너지기구
가 넷제로 시나리오에서 글로벌 철강의 온실가
스 집약도 감축 경로로 제시한 7% 수준보다는 
저조했다.

2. 철강사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미흡, 
과학기반감축목표 인증 기업도 전무

철강 4개사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
표는 2018년 대비 10~12%로(포스코는 
2017~2019년 평균 대비), 국제기구 권고나 해
외 철강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에
너지기구 넷제로 시나리오는 철강 부문의 온실
가스를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24% 감축하
도록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 주요 철강사들은 2030년까지 30% 이
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아르셀
로미탈과 티센크루프는 2018년 대비 30% 감
축, 일본제철은 2013년 대비 30% 감축을 목표
로 하고 있으며, 타타스틸 유럽은 30~40% 감축
을 목표로 설정했다.

2024년 SSAB, 티센크루프와 같은 해외 철강
사는 과학기반감축목표(SBTi) 인증를 통해 온
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있지만, 국내 과
학기반감축목표(SBTi)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전
무했다.

요약



3. 최근 생산 감소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동반 하
락해 이미 2030년 목표 달성·근접

2024년 동국제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30만
tCO2로, 2018년 기준 배출량(164만tCO2) 대
비 21% 감소했다. 이는 동국제강은 2030년 목
표인 148만tCO2을 하회한 수준이다.

세아베스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2030년 목표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포스코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준 대비 
9.5% 감소해, 2030년 10% 감축 목표에 근접
했다.

철강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0년 목표를 이
미 하회했거나 근접했음에도, 이에 대한 평가와 
목표 강화 방안에 대한 시사는 없었다.

4. 수소환원제철 기술 실증 착수했지만, 전기로 
등 중간기술 투자 확대 필요

수소환원제철 기술실증과 전기로와 같은 저탄
소 설비 투자가 확대되는 흐름은 긍정적이다. 다
만 전기로 비율이 낮은 포스코의 전기로 건설이 
1기에 그치고 있고 현대제철도 2030년까지 신
설하겠다는 ‘신 전기로’ 계획이 불투명해 저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로에 대한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탄소집약 설비인 고로의 감축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5. 철강사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2024년 
평균 0.1%로 매우 저조

전기로 철강사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가 상대
적인 진전을 나타냈다. 2024년 세아베스틸은 1
만4,352MWh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력소비
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은 0.4%로 나타났다. 이
는 4개사 중 가장 높은 비율이며 동국제강의 재
생에너지 전력 비율은 0.2%에 해당했다.

포스코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0.01% 수준
이었고, 국내 3위 전력다소비 업체인 현대제철
은 재생에너지 조달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
났다.

철강사의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이 미미하지만,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구체적으로 수립
한 기업은 드물었다. 세아베스틸의 2030년까
지 100MW의 신재생에너지원을 확보하겠다는 
목표가 유일했다.

제안

기업 기후행동평가를 기반으로, 철강 기업에 중
단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과학 기반으로 재설
정하고, 온실가스 집약도 목표 수립 및 이행 관
리를 강화하며, 녹색철강 생산 설비 및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 정책으로는 2035 국가 감축목표(NDC)에 
철강 부문의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
정하고, 탄소중립 설비 투자 확대 및 탄소 세제 
강화를 통한 재원 확보,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 
및 기반시설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철강기업 기후행동 지수 종합평가 결과

평가 영역 평가 측정 항목 배점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책임성 온실가스 배출량 규모 15 3 3 12 12

효과성 온실가스 감축 실적 15 9 3 15 15

효율성 온실가스 집약도 개선 실적 15 6 3 3 12

적극성 온실가스 감축 목표 15 2 2 2 4

투명성 국제가이드라인 연계 정보공개 15 14 15 13 14

업종지표

전기로 생산비율 변화 5 0 0 0 0

설비 투자 및 공정 전환 15 12 12 3 3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5 2 1 3 4

종합 100 48 39 51 64

기후행동평가

철강 기업 제안

단기·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과학 기반 재설정

온실가스 집약도 목표 
수립 및 이행 관리

녹색철강 생산 설비 및
인프라 투자 확대

기후행동평가

정부 정책 제안

철강 부문의 의욕적인 온
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탄소중립 설비 투자 확대 
및 탄소 세제 강화를 통한 
재원 확보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 및 
기반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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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은 건물, 기반시설, 자동차부터 전자제품, 
통신기술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사용
되는 필수재다. 동시에, 주로 석탄을 사용하는 
철강 생산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11%를 차지하는 최대의 제조업 오염 배출원이
다. 따라서 기후위기 방지를 위해 철강 산업의 
탈탄소 전환은 시급한 과제다.

현재 철강 생산 방식은 크게 고로-전로 공정과 
전기로 공정으로 구분된다. 고로는 철광석에서 
산소를 떼어내 선철(용선 또는 쇳물이라고도 
함)을 만들기 위해 석탄을 환원제이자 열원으로 
사용하는 공정이다. 전기로는 고철을 재활용하
는 방식으로, 자동차, 선박, 건축물을 비롯해 수
명이 끝난 철강재를 회수해 철스크랩(scrap, 고
철)을 원료로 사용한다. 전기로는 철스크랩을 
녹여 강재를 생산하는 공정의 주요 에너지원으
로 전력을 사용한다.

철강 생산의 높은 온실가스 집약도는 고로 공정
에서 기인한다.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
sociation)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철강 1t을 
생산할 때 평균적으로 1.9tCO2이 배출된다. 고
로-전로 공정의 온실가스 집약도는 2.3tCO2/
ton로, 전기로 공정 0.7tCO2/ton에 비해 3배 
이상 높다(Scope1·2·3 포함).1

현재 세계 철강 생산량의 70%는 고로 공정이 
차지하는데, 고로 공정으로 생산되는 철강 1톤
당 770kg 가량의 석탄이 사용된다. 고로 공정에
서 막대한 양의 원료탄(coking coal)이 사용되
며, 이는 세계 총 석탄 소비량의 14%에 달한다.2 
석탄발전에 해당하는 발전 부문에 이어, 철강 산
업은 최대의 석탄 소비 산업이다.

철강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이면서 기존 공정 
및 효율의 개선으로 배출량 감축이 어려운 대표
적인 난감축(hard-to-abate) 부문으로 불려왔
다. 이제 이는 시대착오적 인식이 됐다. 철강 부
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혁신 기술 방안의 개발과 상용화, 저탄소 원
연 료사용 확대 방안이 본격화됐다.

유럽 기반 싱크탱크인 아고라 인더스트리는 철
강의 탈탄소 전환 과제를 철강 생산 공정의 전환, 
철스크랩 사용 확대,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확대, 
자원순환 및 효율화를 통한 철강 생산·소비 최
소화 등 네 가지로 제시했다.3

특히, 전통적인 고로 공정을 수소환원제철 공정
으로 전환하는 흐름이 두드러지는 추세다. 석탄 
대신 수소를 철광석의 환원제로 사용해 직접환
원철(direct reduced iron)을 생산하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 
천연가스 기반 수소로 직접환원철을 생산하고 
이를 전기로에서 용융하게 되면 온실가스 집약
도를 1.4tCO2/ton 수준으로 저감 가능하다. 스
웨덴 등 국가에서 현재 재생에너지 기반의 상용
급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 건설이 추진 중이며 
이르면 2026년에 가동을 예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화석연료인 천연가스 대신 재생에너
지 기반의 수소(그린수소)로 직적환원철을 생산
하고, 전기로의 전력 역시 재생에너지로 공급하
게 된다면 온실가스 집약도를 0.05tCO2/ton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는 국제에너지기
구를 비롯한 국제기관에서 제시한 준제로배출
(near-zero emissions) 철강 기준치에 상응
한다.

글로벌 철강 시장에서 그린철강의 비중은 확대
될 전망이다. 맥킨지에 따르면 그린철강 공급 능
력 이상으로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이며, 그린철
강 수요는 2021년 1,500만t에서 2030년 2억
t으로 약 10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글로벌 전체 철강 수요의 10% 수준에 해
당한다.4 딜로이트는 유럽의 경우 2030년 그린
철강 생산 비중이 20%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
다.5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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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공급망까지 포괄하는 탄소중립 전환
을 추진하면서 주요 소재인 철강을 저탄소 제품
으로 공급하도록 생산자에 요구하기 시작했고, 
특히 자동차 제작사들이 그린철강 수요를 주도
하고 있다. 올해 3월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에 
총 58억 달러를 투자해 270만톤 규모의 직접환
원철 생산설비와 전기로 일관제철소를 건설하
기로 한 발표도 이런 추세를 반영한다.6

한국은 세계 6위의 철강 생산국이자, 국내 철강 
생산량의 40%를 수출하는 세계 3위의 철강 수
출국이다. 아울러, 철강 산업은 국내 총 온실가
스 배출량의 17.8%를 차지하는 최대의 산업 배
출원이다. 2024년 기준 국내 철강 부문의 온실
가스 배출량은 1억톤으로, 이는 산업 배출량의 
35%를 차지한다. 철광석과 코크스를 사용해 철
강을 생산하는 고로-전로가 철강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85%로 대부분에 해당한다.7

보호 무역주의와 탄소 무역규제가 확산되면서 
최근 수출 의존적인 국내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
화 방안에 대한 정책 논의가 활발해졌다. 산업연
구원에 따르면, 한국 철강 산업 경쟁력은 세계 4
위로 평가됐다. 국내 철강 생산의 에너지 효율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된다. 전통적인 철강 
생산 공정의 경쟁력은 높지만, ‘친환경 기술 수
준과 친환경 전환 인프라 측면’은 열위로 나타
났다.8

2023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저탄소 철강생
산 전환을 위한 철강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해 저
탄소 철강을 산업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
다. 2025년 6월 수소환원제철 실증개발사업이 
예산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총 8,146억원(국비 
3,088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
부는 2025년 1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구성했고, 저탄소 철강 과제를 포함한 ‘철강 산
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에서는 여야 발의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
법)’이 마련돼 녹색철강 기술 지원과 철강 산업
의 전환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런 흐름에도 철강의 탈탄소 전환을 위한 정
부 정책 시그널은 미흡한 상황이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가 수립을 앞둔 가운데, 
2030년 및 2035년 철강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저탄소 철강 생산량 
같은 명확한 정책 목표가 부재하다. 아울러, 주
요국에 비해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가 상대적으
로 낮아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데 한
계로 지적되어 왔다.

배출권거래제가 2015년부터 운영 중이지만, 잉
여 배출권과 낮은 배출권 가격으로 기업의 탈탄
소 투자를 촉진하는 제도로 작용하지 못 했다. 
2030년까지 추진되는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 
규모도 당초 100만톤에서 30만톤으로 축소되
는 등 그린철강 전환의 규모와 속도 역시 주요국
에 비해 미흡한 상황이다.

철강 산업의 탄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지
원이 확대될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산업계의 책
임과 자구 노력 역시 중요하다. 주요 철강사들은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공정 전환과 저탄소 제품 
생산 계획을 마련했다. 정부 예산 지원의 확대는 
기업이 탈탄소 목표를 적극 이행하고 강화해 경
제 전반의 탄소중립 전환에 기여한다는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

국내 주요 철강 기업이 탄소중립 목표 선언 이후 
탈탄소 투자 확대를 비롯한 기후행동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비교 평가하는 분석은 기업과 정부 
정책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다배출 업종인 철강 기업이 탄소중립을 선언을 
넘어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도 핵심 과제이며 기업의 책임 있
는 이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근거
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철강 산업의 탈탄소 전환
에 정부의 개입과 지원 확대가 필요한 만큼 철강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평가를 통해 정책 개선 과
제를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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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대상 기업

환경부가 운영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는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
이 125,000 tCO2 이상인 업체 또는 25,000 
tCO2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를 할당 대상업체로 정한다. 2024년 12월 명세
서 기준으로 총 69개 업종의 734개 업체가 할
당 대상업체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1차 철강 제조업’으로 분류된 기업은 
41개이며, 1차 철강 제조업종의 온실가스 배출
량은 할당된 총 배출량의 20%를 차지해 전기업
에 이어 최대 배출 업종으로 나타났다.

평가 대상 기준은 1차 철강 제조업 업체 중 
2023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백만톤 이상
인 업체로 정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Scope1 
및 Scope 2 합산 배출량으로 산정했다.* 온실가
스 배출 책임이 크면서도 체계적으로 온실가스
를 관리하고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는 역량을 고
려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등 4개 업체가 해당된다. 
4개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차 철강 제조
업종 배출량의 95%를 차지한다. 동국제강은 
2023년 분할된 동국홀딩스 및 동국씨엠을 제
외한 동국제강 주식회사, 세아베스틸은 2022
년 분할된 세아베스틸지주 및 계열사를 제외한 
세아베스틸 주식회사를 의미한다.

*	 Scope 1, 2, 3 배출은 조직의 온실가스 배출
을 발생 지점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카테고
리다. Scope 1 배출은 회사에서 직접 생성하는 배출
량, Scope 2 배출은 구매한 에너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발생한 배출량으로, 주로 구매한 전력 배출량에 해당한
다. Scope 3 배출은 기업의 가치 사슬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에 해당한다.

평가 방법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지속가능발전학회와 공
동으로 기업의 기후행동을 구체적이고 지속적
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해
왔다. 2023년 국내 시멘트, 석유화학, 전기전자 
업체를 대상으로 기후행동 시범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NewClimate Institute 및 Carbon Market 
Watch가 공동으로 발간하는 Corporate Cli-
mate Responsibility Monitor, As You Sow
의 Road to Zero Emissions 등 국외 기후행동 
평가 방법론을 토대로 국내 상황을 반영하여 평
가원칙을 설정하고 5대 평가영역과 핵심 지표
를 구성하였다.

기후행동 지수의 평가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환경 경영 전반보다는 기후행동, 즉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중점을 둔다.

둘째, 전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목표가 2050 탄
소중립이므로 업종, 기업 규모, 시장 상황 등 변
수를 고려하기보다 절대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 평가기준으로 한다.

셋째, 평가 전반부에는 국내 기업의 기후행동이 

평가 대상 기업의 배출량(2023년 기준, 천tCO2)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평가 대상과 방법

109,733 103,914 

1차 철강 제조업 4개 업체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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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수준임을 고려하여 두 번째 원칙에서 제시
한 내외부 여건을 부분적으로 반영한다.

상기의 원칙을 반영하여 5가지의 평가영역으로 
책임성, 투명성, 적극성, 효과성, 효율성을 구성
하고 핵심지표를 구성하였다.

국외 기업 기후행동 평가프레임워크 벤치마킹 
결과 기업의 기후행동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
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2050 탄소중립 목표 경
로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 및 감축 성과와 과정 및 
결과의 투명하고 충실한 공개이다.

이에 더하여 기후변화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온실가스 배출총량과 원칙 3에서 제시했듯이 
업종의 특성과 업종 내 해당 기업의 기후행동 정
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효율성 등을 포함하여 구
성하였다.

철강 제조업의 경우,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 
지표를 추가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철강 생
산은 주로 고로-전로 및 전기로 공정으로 구분
되며, 국내 공정의 효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
가된다. 철강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서 기존 설비의 효율 개선을 넘어선 혁신기술 도
입과 공정의 전환, 저탄소 원연료 사용 확대가 핵
심이다.

주요 철강사들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
했으며 업체별 공정과 여건을 고려한 탄소중립 

이행 전략을 마련했다. 고로-전로 공정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석탄 대신 수소로 환원하는 수소
환원제철 설비로 전환하고 전기로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전기로에서 철스크랩
과 직접환원철을 사전용해해 고로-전로에 혼합 
투입하는 단기적 방안도 철강사 계획에 포함되
어 있다.

전기로 공정의 경우, 저탄소 전력 조달 전략이 
핵심 방안으로 포함되어 있다. 주요 방향은 재생
에너지 설비 투자와 전력 조달이다. 이러한 철강 
업종의 특성과 기업의 탄소중립 전략을 검토해 
평가 지표에 보완해 반영했다.

이에 따라 철강 제조기업에 대한 기후행동 평가
는 책임성, 투명성, 적극성, 효과성, 효율성 등 5
가지 평가 영역 및 철강 업종 특성을 반영한 평가 
영역 등 총 6가지로 구성됐다.

평가 배점과 가중치

평가 배점은 책임성, 투명성, 적극성, 효과성, 효
율성 등 영역에 각 15점씩, 업종 특성 지표에 25
점을 배점해 총 100점으로 구성했다.

우선, 책임성을 나타내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량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연
간 배출량의 평균값을 근거로 했다. 철강 제조업
체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편차가 큰 가운데 배
출량을 100만tCO2 이하부터 2,000만톤 이상 
구간에서 5단계로 점수를 차등화했다. 연간 평
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만tCO2 이하인 경우 
15점, 500만tCO2 이하 12점, 1천만tCO2 이
하 9점, 1천5백만tCO2 이하 6점, 2천만톤 이하 
3점을 부여했다.

효과성의 경우,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
나 효과적으로 감축했는지를 평가한 지표로서 
기준 대비 2024년 배출량의 감축율을 평가했
다. 기준의 경우,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베스
틸은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설정했고, 포
스코의 경우 2017-2019년 평균 배출량을 기
준으로 제시했는데, 균등한 평가를 위해 기준 배

기업 기후행동 지수 평가 영역 및 핵심 지표

평가 영역 핵심 지표

책임성 온실가스 배출량

효과성 온실가스 감축률

효율성 온실가스 집약도

적극성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적극성

투명성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및 공개 충실성

기후변화행동연구소(20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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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량을 2018년으로 일괄 설정했다.

포스코의 2018년 배출량은 7천850만tCO2으
로, 기업이 제시한 2017-2019년 평균 배출량
인 7천882만tCO2과 미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1.5°C 목표 달성을 위한 전력, 산업, 
수송, 건물을 포함한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감
축 경로를 넷제로 로드맵(Net zero roadmap)
을 통해 정량화해 제시했다.9 넷제로 시나리오
에서는 2019년 대비 2030년까지 철강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4% 수준 감소하는 경로를 
제시했다.

이 시나리오를 준거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5
단계로 차등화해 평가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
률이 15% 이상인 경우 15점, 12% 이상 12점, 
9% 이상 감축 9점, 6% 이상 감축 6점, 6% 미만 
3점을 부여했다.

효율성은 온실가스 집약도를 측정하는 영역이
다. 온실가스 집약도는 제품 생산량 1톤당 온실
가스 배출량을 측정한 지표로, 기업이 운영하는 
공정의 효율화 및 혁신을 통해 얼마나 저탄소 제
품 생산을 개선시키는지 나타낸다. 철강 제조업
의 경우 조강 생산량 1톤당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한다.

국제에너지기구의 넷제로 시나리오에서 글
로벌 철강 평균 온실가스 집약도는 2020년 

1.42 tCO2/t steel 에서 2030년 1.07tCO2/t 
steel 로 약 25% 저감되는 것으로 제시했다.10 
해당 경로에서 2024년 온실가스 집약도는 
1.32tCO2/t steel로 2020년 대비 7% 감소
한다. 이를 준거로 기업의 온실가스 집약도 개
선 실적을 평가하면, 2024년 온실가스 집약도
가 2020년 대비 7% 이상 감소한 경우 15점, 
5.5% 이상 12점, 4% 이상 9점, 2.5% 이상 6
점, 2.5% 미만 3점으로 구분했다.

적극성에서는 우선 기업이 수립한 온실가스 절
대 감축 목표가 1.5°C 달성 경로에 얼마나 부합
하는지를 측정한다. 특히 다배출 업종인 철강의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고려하면, 과학 기반 중단기 감축 목표의 설정은 
탄소중립 전환의 핵심 지표다. 온실가스 감축 목
표는 기간에 따라 단기 목표(현재-2030년), 중
기 목표(2031-2040년), 장기 목표(2040년 이
후)로 구분됐다.

국제에너지기구의 넷제로 시나리오를 기준으
로, 철강 제조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평
가할 수 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글로벌 철강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2년 대비 2030
년 21%, 2035년 44%, 2040년, 65%, 2050
년 92% 감축하는 경로로 제시했다(WEO, 
2024).11

아울러, 기후과학에 기반해 의욕적인 감축 목표
를 수립하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SBTi 이니셔

넷제로 시나리오 철강 온실가스 집약도 추이

국제에너지기구. 직접배출량 기준

넷제로 시나리오 철강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020 2030 2040 2050

연평균 증가율

2020-
2030

2020-
2050

2349 1778 859 220 -2.7% -7.6%

국제에너지기구. 산업공정 배출량 포함. 단위: Mt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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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에
서 2023년 철강 부문에 대한 지침서를 공표했
다.12 이 지침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논의를 통
해 마련됐고, 전문자문기구에 포스코, 아르셀로
미탈, 일본제철을 비롯한 28개 산업계 기관이 
참여했다. 2024년 6월, 유럽 철강기업인 사브
(SSAB) 및 티센크루프(Thyssenkrupp)는 각
각 철강 부문에 대한 SBTi 목표를 인증 받았다
고 발표했다. 두 기업은 Scope 3까지 포함해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13 14

이에 따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제에
너지기구의 넷제로 시나리오에 부합하는지 또
는 SBTi 인증 여부를 기준으로 적극성 15점 중 
10점을 배점해 평가했다.

적극성에서 나머지 5점은 온실가스 절대 감축 
목표 외에도 온실가스 집약도 목표를 수립해 관
리하는지를 평가했다. 온실가스 집약도 목표가 
국제에너지기구 넷제로 시나리오에 준거해 수
립됐는지에 따라 5단계로 평가했으며 집약도 
목표를 수립하지 않은 경우 0점으로 처리했다.

투명성에서는 지속가능보고서를 통해 탄소중
립 목표를 추적 가능한 방식으로 투명하게 공개
하고 있는지에 대해 5단계로 차등화해 평가했
다.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TCF-
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
cial Disclosure) 등 국제 가이드라인에 연계해 
ESG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지 중점에 뒀다.

아울러, Scope 3 배출량, 재생에너지 사용 정보, 
철스크랩 및 직접환원철과 같은 저탄소 원료 사
용 정보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공개하는지 지
표도 추가로 반영했다.

철강 업종 특성 지표로는 전기로 생산 비율, 녹
색철강 설비 투자 및 고로 전환 계획, 재생에너지 
조달 실적과 목표와 같은 항목을 측정했다. 

전기로 생산 비율 증가나 고로 폐지 계획 수립
을 평가에 포함했는데, 이는 고로 운영사에게 
가산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항목이다. 다만, 이
는 고로-전로 공정이 전기로에 비해 더 온실가
스 집약적이고 그만큼 배출량 감축이 어렵다는 
일반적 평가를 반영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

포스코의 저탄소 철강 브릿지 기술 계획

포스코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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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지표다. 석탄을 주 연원료로 사용하는 
고로-전로 공정은 국내 철강 부문 온실가스 배
출량의 85%를 차지하며, 온실가스 집약도가 전
기로 공정에 비해 4배 수준 높다.

우선, 전기로 생산 비율에 5점을 부여했는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강 생산량 중 전
기로 비중이 5%p 이상 증가한 경우 5점부터 
1%p 이상인 경우 1점까지 5단계로 차등화했
다. 전기로 생산 비율 변화가 1%p 미만인 경우 
0점으로 처리했다.

그린철강 설비 투자 현황과 탄소집약 공정의 축
소 계획 지표에 15점을 배점했다. 전기로, 수소
환원제철을 비롯한 기업의 설비 투자 현황을 공
시자료를 토대로 정성 평가했다.

아울러, 탄소집약 설비인 고로 공정에 대한 개수 
및 가동 중단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했는지를 
포함했다. 가동 중인 고로 기수 중 폐지 계획이 
수립된 고로 비율을 평가했다. 고로를 운영하는 
철강사의 경우 탄소중립을 위해 더 큰 도전에 직

면한 만큼, 설비 전환 노력을 충실히 평가하기 위
한 지표다.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노력에 대해서 5점을 배
점했으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재생에너
지 전력 사용 확대 실적과 향후 목표와 투자 계
획을 평가했다. 다만,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비
율의 경우, 철강 기업의 이행률이 저조한 현실을 
고려해 상대적 평가 방식을 적용했다.

철강 제조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영역은 다
음 표와 같다. 종합 합산 점수가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일 경우 ‘우수’, 60점 이상 ‘보통’, 40점 
이상 ‘미흡’, 그 미만일 경우 ‘매우 미흡’한 것으
로 분류했다.

평가에 활용된 기업의 자료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치 연간 데이터이다. 각 기업이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지속가능보고서와 공
시 자료를 주요한 출처로 활용했다.

철강 기업 기후행동 평가영역 및 배점

평가 영역 평가 측정 항목 배점 측정 데이터

책임성 온실가스 배출량 규모 15 2022-2024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효과성 온실가스 감축 실적 15 기준(2018년) 대비 2024년 온실가스 감축률

효율성 온실가스 집약도 개선 실적 15 2020-2024년 온실가스 집약도 개선율

적극성 온실가스 감축 목표 15 IEA 넷제로 시나리오 부합 또는 SBTi 인증 여부

투명성 국제가이드라인 연계 정보공개 15 국제 가이드라인 연계 정보공개 여부

업종지표

전기로 생산비율 변화 5 2020-2024년 전기로 생산비율 변화

설비 투자 및 공정 전환 15 그린철강 설비투자 및 고로 감축 계획 현황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5 2020-2024년 재생에너지 및 확대 목표

종합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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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

4곳 철강사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큰 편차
를 나타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연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포스코는 7천
107만tCO2으로 가장 높았다. 포스코의 온실
가스 배출량은 배출권 할당 대상 1차철강 제조
업체의 총 배출량에서 66%에 해당할 정도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세아베스틸의 연평균 
배출량은 가장 낮은 119만tCO2을 나타냈다.

효과성

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 대비 가장 큰 
감축률을 나타낸 기업은 동국제강으로 나타
났다. 동국제강의 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130만tCO2으로 2018년 기준 대비 20.9% 감
소했다.세아베스틸도 유사한 감축 수준을 보였
다. 2024년 세아베스틸은 116만tCO2을 배출

해 기준 대비 18.6%를 줄였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 후 최근 둔화된 추세를 나타냈다. 포스코
는 2021년 포항1고로 가동을 중지했고, 2022
년 태풍 힌남노 피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배출량
이 감소했다.

현대제철의 감축률은 4.8%로 4곳 기업 중 가
장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현대제철의 온실가
스 배출량은 2023년부터 기업이 수립한 자체 
목표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현재 철강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
소가 두드러지며 2030년 목표에 이미 근접했
거나 심지어 목표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30년 목표 수준이 적정한지와 감축 실
적에서 탄소감축 투자 노력이 주요했는지는 후
술하도록 한다.

평가 결과

책임성 평가 결과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천tCO2) 71,074 28,863 1,460 1,192

기후행동평가 점수(15점) 3 3 12 12

효과성 평가 결과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2018년 기준 배출량(천tCO2) 78,498 30,256 1,640 1,421

2024년 배출량(천tCO2) 71,065 28,818 1,298 1,156

기준 대비 감축률 9.5% 4.8% 20.9% 18.6%

기후행동평가 점수(15점) 9 3 15 15



철강기업 기후행동평가 2025 14

온실가스 집약도 추이효율성

4곳 철강사의 공정과 생산 제품간 차이로 인해 
온실가스 집약도는 상당한 편차를 나타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온실가스 집약도 추
이를 보면, 세아베스틸이 5.7% 감소해 가장 양
호한 개선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포스코 배출
집약도는 3.8% 감소해 뒤를 이었다.

반면 동국제강과 현대제철의 배출집약도는 오
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제출
의 배출집약도는 2020년 1.35tCO2/ton에서 
2024년 1.45tCO2/ton으로 7.4% 증가했다.

현대제철은 고로와 전기로를 모두 가동하는 유
일한 철강사이지만, 지속가능보고서에 공정별 
온실가스 집약도를 공개하지 않아 동일 공정
의 기업간 비교를 어렵게 한다. 다만, 현대제철
은 CDP에 공개한 자료에서 공정별 온실가스 집
약도를 구분해 제시한 바 있다. 2021년 기준 고
로 집약도는 2.08tCO2/ton, 전기로 집약도는 
0.41tCO2/ton로, 다른 기업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철강 제조 기업의 온실가스 집약도 개선이 부진
한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요인은 탄소감
축 투자보다는 생산량 감축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는 철강 업종에 대해 2024년 조강 생산량이 전
년 대비 4.8% 감소한 영향으로 배출량이 0.1% 
감소했다면서도 “온실가스 원단위 개선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16 

포스코 온실가스 배출량 및 생산량 추이

현대제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생산량 추이

동국제강 온실가스 배출량 및 생산량 추이

세아베스틸 온실가스 배출량 및 생산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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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평가 결과

온실가스 집약도 
증감률

기후행동평가 
점수(15점)

포스코 -3.8% 6

현대제철 7.4% 3

동국제강 3.4% 3

세아베스틸 -5.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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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성

2020년 12월 포스코는 아시아 철강사 중 최초
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2021년
2월 다른 철강사도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
를 수립했다. 4곳 철강사 모두 2030년 단기 감
축 목표를 수립했으며, 기준 대비 10% (포스코, 
동국제강) 또는 12% (현대제철, 세아베스틸) 수
준으로 유사한 목표를 나타냈다.

2030년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적극성
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 4곳 철강사의 
2030년 목표는 국제에너지기구의 넷제로 시나
리오 대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해당 시나리
오에서 글로벌 철강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 대비 2030년 21%, 2035년 44% 감
축되는 것으로 제시한 바 있다.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 실적이 2030년 목표보다 
이미 낮아졌거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단
기 목표를 상향 조정한 철강 기업은 전무했다.

동국제강은 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30만
tCO2으로 보고했는데, 이는 2030년 목표 배출
량인 148만tCO2를 하회한 수준이다. 동국제강
은 ‘2025 지속가능보고서’에 2030년 온실가스 
목표를 10% 감축으로 제시하는 한편 2024년 
배출량이 기준 대비 21% 줄었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세부 평가나 목표 상향 방안에 대해서
는 제시하지 않았다.

세아베스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인 감
소 추세로, 배출량 실적이 2022년부터 2030년 
목표를 밑돌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아베스틸
의 2024년 배출량은 115만tCO2으로 기준 대
비 18.6% 낮아졌다. 이는 2030년 12% 감축 
목표보다 상당히 낮아진 수준이다. 세아베스틸 
역시 지속가능보고서에서 이에 대한 상세한 평
가를 서술하지 않았다.

가장 배출량이 높은 포스코의 2024년 배출량 
실적은 2030년 목표에 근접한 수준으로 낮아
졌다. 포스코는 2030년까지 기준 대비 10% 감
축 목표를 수립했는데, 2024년 배출량은 기준 
대비 9.5% 감소해 2030년 목표와 근소한 간극
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포스코 역시 이에 대한 
평가와 2030년 목표 재조정 가능성에 대해 시
사하지 않았다.

중기 목표를 설정한 기업은 포스코가 유일했
다. 포스코는 2035년 기준 대비 30%, 2040년 
50%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이 목표는 
국제에너지기구의 넷제로 시나리오 대비 미흡
한 것으로 평가된다.

SBTi 목표를 인증 받은 철강 기업은 아직 전무
하다. 해외 철강사 중 SBTi 인증을 받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업종의 국내 기업들이 
SBTi 목표 인증을 확대하는 가운데 국내 철강 
기업에서도 과학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철강사 온실가스 배출량 실적 및 2030년 감축 목표 (단위: 천tCO2)

기준 배출량 2022 2023 2024 2024 감축률 2030년 목표 
배출량

2030년 목표 
감축률

포스코   78,498 70,186 71,972 71,065 -9.5% 70,651 -10%

현대제철   30,256 28,501 29,269 28,818 -4.8% 26,625 -12%

동국제강    1,640 1,592  1,491 1,298 -20.1% 1,476 -10%

세아베스틸 1,421 1,237  1,182 1,156 -18.6%  1,25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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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제조 기업 4곳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현황
을 종합하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철강사의 현행 2030년 감축 목표는 
미흡하며 상향될 필요가 있다. 유럽이나 일본의 
주요 철강사들이 2030년까지 30% 수준의 온
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한 것과 비교해 국내 철
강사가 수립한 10~12% 수준의 감축 목표는 과
학적 근거나 탄소중립 대응 측면에서 부족하다. 
탈탄소 투자보다는 생산량 감소로 인해 상당한 
배출량 감축이 이뤄진 만큼 투자 확대를 통한 
2030년 단기 목표 강화 여력은 존재해 보인다.

둘째,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업의 이행 점검이 면
밀히 이뤄져야 한다. 배출량이 2030년 목표 미
만으로 낮아졌거나 근접했지만, 이에 대한 상세 
평가와 목표 조정 방안이 지속가능보고서에 누
락돼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점검 체계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면밀한 이행 점검은 경직적인 목표 
설정에서 벗어나 탄력적으로 목표를 강화하고 
조정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연도별 목표를 수립하고 투명하게 공개돼
야 한다. 각 기업이 자체적으로 연도별 배출 목
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이를 사후적이고 파편적

으로 공개해 기업의 이행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
렵게 한다.

온실가스 집약도는 기업의 탄소중립 투자 노력
에 의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로, 온
실가스 절대 배출량 감축 목표와 별개로 집약도 
개선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철강 부
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탈탄소 투자보다는 생산
량 감소에 주로 기인했기 때문에 온실가스 집약
도를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철강사 대부분 온실가스 집약도를 목표 수립을 
통해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아베스
틸은 유일하게 연간 온실가스 집약도 실적과 목
표를 공개했다. 세아베스틸은 2024년 온실가
스 집약도 목표를 2023년 대비 3.1% 감축으로 
설정했고, 2.9% 감축 실적을 나타냈다고 제시
했다.

세아베스틸이 당해 온실가스 집약도 목표만 공
개했을 뿐 2030년과 같은 중단기 목표를 제시
하지 않은 것은 한계이다. 그럼에도 온실가스 집
약도 목표를 설정한 세아베스틸이 4곳 철강사 
중 상대적으로 가장 양호한 온실가스 집약도 개
선율을 나타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적극성 (온실가스 감축 목표) 평가 결과

단기
(현재-2030년)

중기 목표
(2031-2040년)

장기 목표
(2040년 이후)

SBTi 인증 기후행동평가 
점수(10)

포스코 -10%
2035년 -30%
2040년 -50%

2050년 탄소중립 미인증 2

현대제철 -12% 없음 2050년 탄소중립 미인증 2

동국제강 -10% 없음 2050년 탄소중립 미인증 2

세아베스틸 -12% 없음 2050년 탄소중립 미인증 2

책임성 (온실가스 집약도 목표) 평가 결과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온실가스 집약도 목표 없음 없음 없음 있지만 부족

기후행동평가 점수(5) 0 0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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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동국제강은 2024년 처음으로 CDP에 참여하
는 등 철강사 4곳 모두 CDP에 참여해 기후변
화 대응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평
가된 철강사 모두 TCFD, SASB(지속가능성 회
계기준위원회,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를 비롯한 국제 가이드라인에 연계해 
ESG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어 정보공개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정보 공개 방식도 
점차 개선되는 추세다. 철강사 4곳 모두 2024
년 기준 재생에너지 사용의 정량적 정보를 공개
하고 있어 긍정적이다. 다만, 세부 에너지원이나 
조달 방식을 포함한 세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 
보완될 필요가 있다.

철스크랩 외 저탄소 원료 사용 정보의 공개는 다
소 미흡하다. 포스코는 용해 철스크랩 장입 및 
상저취전로 기술을 통해 철스크랩 사용량을 늘
려 탄소 저감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철스크랩 사용량 정보를 지속가능보고서와 웹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기 시작했다.

2024년 포스코는 688만톤의 철스크랩을 사
용했고, 2030년 920만톤 목표에 맞춰 확대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철광석을 환원시킨 원료인 
HBI(Hot Briquetted Iron)를 활용할 계획으
로 밝혔지만, 현재 사용량 정보는 공개하지 않
았다.

현대제철 역시 철스크랩을 재생원료 사용량 정
보에 포함해 공개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2024
년 철스크랩을 849만톤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대제철은 전기로 공정에서 철스크랩 
외 저탄소 원자재로 직접환원철을 사용했으며, 
2022년 기준 사용량이 약 1.2억톤이라고 공개
했다. 국내 최대 전기로사인 현대제철은 고급 철
스크랩 점유율 30-40%을 유지하고 직접환원
철의 전기로 투입 비중을 향후 60%로 확대하기 
위한 공급망을 확보할 계획이다.

동국제강은 재생 원부자재 사용 확대를 자원순
환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재생 원부자재 사용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2024년 동국제강의 재
생 원부자재 사용량은 318만톤으로, 총 원부자
재 사용량의 74%에 해당한다. 재생 원부자재의 
상당 비중이 주원료인 철스크랩에 해당될 것으
로 추정되나, 동국제강은 이에 대한 세부 정보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세아베스틸도 철스크랩 사용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2024년 184만톤의 철스크랩을 사용했
다고 밝혔다. 동국제강과 세아베스틸은 철스크
랩 외 저탄소 원료 사용에 대한 계획이나 사용 현
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철스크랩 사용량 현황 (만톤)
동국제강은 ‘재생 원부자재 사용량’에 해당

투명성 평가 결과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기후행동평가 점수(15) 14 15 13 14

725 751

367

184

688
849

318

184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20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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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업종 특성 평가

전기로 생산비율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비롯한 고로 기반 철강사
는 전기로 사용 확대를 주요한 탄소중립 전략을 
제시한 만큼 실제 전기로 사용을 확대하는지 평
가할 필요가 있다. 동국제강과 세아베스틸 등 전
기로사의 경우, 전기로를 100% 가동하며 생산
비중에 변화가 없었다.

2020년~2024년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전기
로 생산 비중은 하락했다. 특히 현대제철의 경
우 전기로 가동률이 감소하며 전기로 생산 비율
이 6.1%p 감소했다. 포스코는 현재 운영 가능
한 전기로가 없기 때문에 변동이 사실상 없었다.

2024년 현대제철은 업황 악화로 인해 인천공장 
등 일부 전기로 공장을 일시중단한 것으로 알려
졌다. 그럼에도, 전기로 생산 비율은 하락은 일
시적 현상이 아닌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추세로 
나타났고, 반면 고로 생산 비율은 증가되면서 현
대제철의 온실가스 집약도에 악영향을 줬다. 현
대제철이 저탄소 철강 생산 계획의 일환으로 제
시하는 전기로 재가동 및 전기로-고로 복합공정 
추진과 같은 전기로 활용 확대 방향과는 상반된 
추세다.

저탄소 설비 투자 및 공정 전환 계획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탄소중립 전략의 일환으
로 전기로 투자를 우선해왔다. 2024년 2월 포
스코는 광양제철 내 연산 250만톤 규모의 전기
로 1기를 착공해 건설 중이며, 2026년 가동할 

계획이다. 해당 전기로 투자 규모는 6,420억원 
수준이다.17

현대제철은 2030년까지 저탄소 철강 제품 생산
을 위해 기존 전기로를 재가동하고 새로운 전기
로를 개발할 계획이다. 당진제철소 전기로 재가
동이 예정보다 지연되면서 전기로-고로 복합공
정을 통한 탄소 저감 제품은 2026년 1분기부터 
양산할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전기로-고로 복합
공정 투자액을 약 1,600억원으로 밝혔다.

다만, 전기로 비율이 낮은 포스코의 전기로 신설 
투자가 1기에 그치고 있고 현대제철도 2030년
까지 신설하겠다는 ‘신 전기로’ 계획이 불투명하
다는 점은 한계로 평가된다.

2025년 3월, 현대제철은 미국 루이지애나주
에 연산 270만톤 규모의 전기로 일관제철소 투
자 계획을 발표했다. 58억 달러(약 8조 5000억 
원)을 투자해 직접환원철 연료설비부터 전기로

현대제철 공정별 생산비율 및 배출집약도 추이

업종 지표 (전기로 생산 비율) 평가 결과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전기로 생산비율 증감률 -0.1%p -6.1%p - -

기후행동평가 점수(5) 0 0 0 0

63% 62% 64% 65% 69%

37% 38% 36% 35% 31%

1.35 1.36

1.44 1.43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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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전로 전기로 온실가스 집약도

tCO2e/ton천t



철강기업 기후행동평가 2025 19

와 압연을 아우르는 일관제철소를 2026년 착공
해 2029년 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자
동차사의 저탄소 철강 구매에 대응하기 위해 고
로 대비 탄소배출량을 60~70% 저감한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다. 포스코도 이 사업에 대
한 공동 투자를 확정했다.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개발에 대한 정부 지
원도 본격화됐다. 2025년 6월 한국형 수소환원
제철 실증기술 개발사업이 총 사업비 8,146억
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 중 
국비는 3,088억이며,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비
롯한 주요 철강사가 공동 참여해 2030년까지 
30만톤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공정을 실증할 것
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기존 전기로에 
수소환원철을 활용하는 과제도 포함됐다고 밝
혔지만, 동국제강이나 세아베스틸을 비롯해 어
느 전기로 철강사가 이 과제에 참여하는지는 공
개되어 있지 않다.

철강 기업과 정부의 저탄소 생산 공정 투자가 확
대되는 가운데 탄소집약 설비인 고로의 단계적 
감축 계획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포스코는 8기, 
현대제철은 3기의 고로를 각각 운영 중이지만, 
탄소중립 전략에서 고로의 감축과 중단 계획을 
구체화한 곳은 없다. 고로 감축 로드맵이 부재한 
상태에서 철강사는 고로의 설비 보강에 해당하
는 개수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포스코는 2024
년 포항 4고로 개수를 완료했고, 2025년 현재 
광양 2고로 개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8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철강 기업은 에너지 및 전력 다소비 업종인 만
큼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 책임도 크다. 국내 철
강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현황은 매우 미미하
지만, 최근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점진적으로 확
대해가는 추세다. 특히 전기로사가 재생에너지 
사용량 확대에 상대적으로 진전을 나타냈다.

세아베스틸은 2024년 최초로 14,352MWh 
(51.7TJ)에 달하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했다고 
공개했다. 이는 당해 전력 소비량의 0.38%에 
해당하는 낮은 수준이지만, 철강사 중 상대적으
로 가장 높은 재생에너지 사용량과 비율에 해당
한다. 

다른 전기로사인 동국제강은 2023년부터 재
생에너지를 사용했다고 밝혔고, 2024년 기준 
12,055MWh(43.4TJ) 재생에너지를 사용했
다. 이는 동국제강 전력소비량의 0.24%에 해당
한다.

고로 일관제철소를 운영하는 포스코는 재생에
너지 사용량을 점차 늘리는 추세지만 0.01% 미
만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내 최대의 전기로 설비 용량을 갖춘 현대제철
은 평가된 철강사 중 전력소비량이 가장 높았지
만, 지속가능보고서를 통해 “2024년 현재까지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19

4곳 철강사 모두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겠

업종 지표 (저탄소 설비 투자 및 공정 전환 계획) 평가 결과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저탄소 설비 투자 전기로·수소환원제철 전기로·수소환원제철 에너지 효율개선 공정 효율개선

가동 중인 고로 8기(포항3·광양5) 3기(당진) - -

폐지 계획이 수립된 고로 0 0 - -

기후행동평가 점수(15점) 12 1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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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방향은 공통적이지만, 구체적인 재생에너
지 전력 사용 목표를 수립하지 않았다.

우선 전기로사를 보면, 동국제강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탄소중립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
다. 동국제강은 ‘중장기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로드맵’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목표나 로
드맵의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LNG 발
전을 재생에너지 확대의 일환으로 제시한 부분
도 한계다.

세아베스틸은 2030년까지 100MW 신재생에
너지원을 확보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직접 PPA 
및 REC 구매를 통해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

다.* 세아베스틸은 2024년 직접 PPA 계약을 포
함해 현재까지 누적 확보된 재생에너지 발전용
량은 32MW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포스코의 경우, 포스코퓨처엠과 같은 그룹 계열
사에서 RE100 목표를 수립했지만 에너지와 전
력 사용량이 가장 큰 철강 사업 부문에 대한 구체
적인 재생에너지 목표는 부재하다.

현재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없는 현대제철의 재
생에너지 목표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현대제철
은 사업장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단계적으로 검
토’하겠다고 밝히는 데 그쳤다.

*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
ment),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업종 지표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평가 결과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재생에너지 전력사용 비율 0.01% 0.00% 0.24% 0.38%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71,065 28,818 로드맵 이행(미공개) 2030년 100MW 목표

기후행동평가 점수(5) 2 1 3 4

철강사별 에너지 소비량 및 재생에너지 사용량 추이 (단위: TJ)

2020 2021 2022 2023 2024

포스코

에너지 소비량 374,875 380,053 333,782 354,003 359,243

전력 소비량 4,480 10,747 14,619 10,838 10,963

재생에너지  사용량 0.318 0.27 0.223 0.235 0.946

현대제철

에너지 소비량 122256 168,099 164,466 167,803 159,662

전력 소비량 54648 54,934 54,118 54,066 46,645

재생에너지  사용량 0 0 0 0 0

동국제강

에너지 소비량 25,250 26,085 26,768 25,543 22,390

전력 소비량 20,500 21,265 21,385 20,204 17,819

재생에너지  사용량 0 0 0 38.6 43.427

세아베스틸

에너지 소비량 16,305 20,296 19,352 18,543 18,420

전력 소비량 12,051 15,050 14,347 13,668 13,738

재생에너지  사용량 0 0 0 0 5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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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평가 결과

6개 영역에 대한 평가를 종합한 결과, 100점 만
점 기준 세아베스틸이 64점으로 가장 높은 점
수를 나타냈다. 이는 기후행동 평가의 ‘보통’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세아베스틸은 온실가스 집약도 관리와 재생에
너지 확대에서 가장 두드러진 실적을 나타냈다.

동국제강과 포스코는 각각 51점과 48점을 나타
내 ‘미흡’한 수준의 기후행동 평가를 받았다. 동
국제강은 가장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률을 
나타냈지만, 집약도 개선에서는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포스코는 저탄소 설비 투자 관련 현대제철과 나
란히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온실가스 집약
도 개선, 감축 목표, 재생에너지 투자에 소극적인 
점이 낮은 평가 결과로 이어졌다.

현대제철은 4곳 철강사 중 가장 낮은 39점을 나
타내 ‘매우 미흡’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는 온실

가스 배출량 감축과 집약도 개선 실적이 가장 저
조했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80점 이상인 ‘우수’에 해당하는 기업은 없었다. 
전반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온실가스 집
약도 목표가 미흡해 각 기업의 탄소중립 목표를 
재점검하고 이행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고로를 가동하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전기로 사용 확대를 주요한 탄소중립 전략으로 
내세웠지만, 전기로 가동 확대와 저탄소 원료의 
사용이 실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두 기업 모두 
저탄소 설비 투자를 일정 수준 확대하는 반면, 온
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인 고로의 단계적 감축 계
획은 불투명하다.

철강사의 재생에너지 사용 정보 공개가 일정하
게 개선됐지만, 대부분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수립하지 않아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투자에 한
계로 작용하고 있다.

철강기업 기후행동 지수 종합평가 결과

평가 영역 평가 측정 항목 배점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책임성 온실가스 배출량 규모 15 3 3 12 12

효과성 온실가스 감축 실적 15 9 3 15 15

효율성 온실가스 집약도 개선 실적 15 6 3 3 12

적극성 온실가스 감축 목표 15 2 2 2 4

투명성 국제가이드라인 연계 정보공개 15 14 15 13 14

업종지표

전기로 생산비율 변화 5 0 0 0 0

설비 투자 및 공정 전환 15 12 12 3 3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5 2 1 3 4

종합 100 48 39 51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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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기업 과제

저탄소 철강이 철강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글로벌 철강 기업의 저탄소 철
강재 생산 경쟁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내 철강 
기업은 전통적 철강 생산 공정의 기술과 효율 측
면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저탄소 
철강 생산에서 열위에 있다. 따라서 기업의 탄소
중립 전환 목표를 강화하고 이행 체계를 고도화
할 필요가 있다.

철강 기업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과학 기
반 재설정

2024년 현재 철강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 목표치를 이미 하회하거나 근접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투자보다
는 설비 가동 축소와 같은 경제적 요인이 주요한 
것으로 보인다. 2030년 목표가 국제 기구의 가
이드라인과 부합하지 않고, 2030~2040년 중
기 목표를 수립한 철강사도 한 곳에 불과한 만
큼 과학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재설정해
야 한다.

둘째, 온실가스 집약도 목표 수립 및 이행 관리

온실가스 집약도 기반의 저탄소 철강 표준 수립
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는 한편 EU 탄소국경조
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등 글로벌 탄소 무역 장벽에 따라 
철강 제품의 온실가스 집약도에 비례해 탄소가
격이 산정될 예정이다. 국내 철강 제품의 온실가
스 집약도가 주요국에 비해 높은 편이고 최근 개
선 실적이 양호하지 않은 만큼, 철강사가 탄소중
립 전략에 온실가스 총량 감축 목표 외 집약도 목
표를 수립해 매년 이행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녹색철강 생산 설비 및 인프라 투자 확대

철강의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기술인 수소환원
제철 상용화를 촉진하는 한편 단기적으로 전기
로 투자 확대가 요구된다. 현재 2030년까지 30
만톤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실증 사업을 추진하
고, 2030년대 중반 이후 상용화하겠다는 정부
와 산업계의 계획은 주요국에 비해 미흡한 만큼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고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아울러 직접환원철 등 저
탄소 원료사용 확대와 재생에너지 전력 인프라
와 같이 현재 상용화된 기술 투자를 확대해 단기
적인 온실가스 저감을 가속화해야 한다.

제안

기후행동평가

철강 기업 제안

단기·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과학 기반 재설정

온실가스 집약도 목표 
수립 및 이행 관리

녹색철강 생산 설비 및
인프라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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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과제

철강 산업은 대규모 장치 산업으로 탈탄소 설비 
전환을 위해서 막대한 투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
다. 개별 기업이 공정 전환을 위한 투자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다만 
탄소중립 산업 전환을 위한 정책 목표의 명확한 
설정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 정책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철강 부문의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
표 설정

1차 철강 제조업 배출량의 95%를 차지하는 4
곳 철강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0~12%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한 반면, 정부의 
2030년 철강 부문의 감축 목표는 이보다 두 배 
낮은 수준으로 소극적으로 설정돼 산업계의 탄
소중립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 시그널로 작용하
지 못했다. 따라서 정부는 2035년 철강 부문의 
목표를 의욕적으로 설정해 국가 감축 목표를 강
화해야 한다.

둘째, 탄소중립 설비 투자 확대 및 탄소 세제 강
화를 통한 재원 확보

EU 탄소중립산업법, 일본 GX 추진법 등 주요국
은 일원화된 입법을 통해 산업 탈탄소 전환을 체
계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 탈탄소
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EU의 경우 혁신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일본은 
GX 경제이행채를 발행해 민간 투자를 유치하며 
철강 및 화학 등 제조업의 에너지전환에 10년간 
1.3조엔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해 법적 틀을 마련하고 철강 등 다배출 산
업의 탈탄소 전환을 체계적으로 촉진해야 한다. 
연구개발뿐 아니라 수소환원제철, 전기로 설비 
보조, 저탄소 원료와 연료 사용, 그린철강 표준 
및 공공 의무구매를 비롯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
야 한다.

현재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후변화
대응기금의 경우, 2023년 계획액 대비 수입액
이 21%에 달하는 만큼 재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기금의 주요 재원은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에 따른 수입과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금
으로, 화석연료 세제를 강화하고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을 확대해 산업 탄소중립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셋째,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 및 기반시설 지원

철강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전력화와 청정 전
력 확대는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철강 산업단
지를 RE100 산단으로 우선 조성하고 기업의 재
생에너지 전력 조달을 지원해야 한다. 철강 산업
단지가 소재한 경북, 전남, 충남과 같은 대규모 
전력 수요 지역에 해상풍력을 비롯한 대규모 재
생에너지 설비와 전력망을 포함한 기반시설 확
충을 위한 계획 수립과 지원 확대가 이뤄져야 한
다.

기후행동평가

정부 정책 제안

철강 부문의 의욕적인 온
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탄소중립 설비 투자 확대 
및 탄소 세제 강화를 통한 
재원 확보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 및 
기반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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